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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사의 감성지능, 셀프리더십, 전문직 삶의 질과의 관계

김요나
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

Relationship of Emotional intelligence, Self-leadership and 
Professional Quality of Life on Nurses

Yo-Na Kim
Depart of Nursing,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

요  약  본 논문은 간호사의 감성지능, 셀프리더십과 전문직 삶의 질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, 대상자는 부산, 
울산, 경남 종합병원 간호사 197명으로 하였다. 통계분석은 SPSS/win 23.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, 독
립 t 검정, 일원분산분석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, 그 결과 감성지능 점수는 4.68/7점, 셀프리더십 점수는 3.35/5
점, 전문직 삶의 질 점수는 2.98/5점으로 나타났다. 전문직 삶의 질은 공감만족, 소진,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의 3가지 
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, 대상자의 19.8%가 높은 전문직 삶의 질을 나타냈다(공감만족75%이상, 소진25%미만, 이차 외
상성 스트레스25% 미만인 집단). 대상자의 전문직 삶의 질 하위요인들과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에서 공감만족은 감성
지능(r=.41, p<.001) 및 셀프리더십과 양의 상관관계(r=.61, p<.001)에, 소진은 감성지능(r=-.48, p<.001) 및 셀프리더
십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으며(r=-.50, p<.001), 감성지능과 셀프리더십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
(r=.66, p<.001)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감성지능 및 셀프리더십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, 적용하여 
전문직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, 공감만족을 위한 간호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. 

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 of Emotional Intelligence, Self-leadership, 
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mong Clinical Nurses. Participants were 197 Nurses Drawn from a General 
Hospital in Busan, Ulsan, & Gyungnam. Mean, Standard Deviation, Independent t-test, One way ANOVA 
and Correlation with SPSS/Win 23.0 Program were Used for Data Analysis. 
The Mean score Emotional Intelligence was 4.68/7, Self-leadership was 3.35/5. Professional Quality of 
Life was 2.98/5.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is Consisted of 3 Subcategories as Compassion Satisfaction, 
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Burn out. 19.8% of The Participants Reported a High ProQOL 
(Compassion Satisfaction more than 75%, Burn out less than 25% & Secondary Traumatic Stress less than 
25%). Compassion Satisfac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-leadership. Burn 
out was Negatively Correlated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-leadership. Emotional Intelligence was 
Positively Correlated Self-leadership. On the Basis of Result, Program Development are Required to 
Improve Compassion Satisfaction,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-leadership on Clinical Nurses.

Keywords : Emotional Lntelligence, Self-Leadership, Professional Quality of Life, Compassion Satisfaction, 
Burn Ou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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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

1.1 연구의 필요성
간호사는 병원 조직 종사자의 40%이상을 차지하고 있

으며, 급변하는 의료서비스의 환경 속에서 병원 경영 개
선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정보 습득을 지속적으로 요
구받고 있어 전문직으로서의 업무량이 증가 하고 있다
[1]. 또한 간호업무가 서비스직이라는 인식으로 환자에 
대한 간호사의 친절은 더 많이 요구되며[2], 소비자 중심
의 성과를 위해 감정을 억누르거나 자신의 실제 감정을 
숨기면서 간호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[3].

전문직 삶의 질이란 남을 돕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
문직 종사자들이 느끼는 삶의 질로써 긍정적인 측면과 
부정적인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. 긍정적인 측면인 공감
만족은 전문직 서비스 종사자들이 대상자에게 도움을 제
공 할 때 느끼는 정서적 만족감으로 동료에 대한 호의와 
자신이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
기인하는 즐거운 감정이다. 부정적인 측면은 소진과 이차 
외상성 스트레스로 소진은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에 
있어서 절망감과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감정이고, 
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극단적인 스트레스와 관련된 일
로부터 얻는 트라우마로 발생한 부정적인 감정이다[4]. 
간호사에게 전문직 삶의 질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
이유는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하는 간호사들
이 전문직 삶의 질 저하로 인해 환자에 대한 관심이 줄고 
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이다[5]. 전문
직 삶의 질의 영향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정서적 요인
인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성이해와 타인의 감성인식 이해 
및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따라 적합한 행동으로 활용하
는 정서적 능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내심, 
세심한 배려, 부드러움, 친절함 등이 강조되기 때문에 감
성지능은 간호사에게 매우 필요한 개인적 특성이면서 심
리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[2]. 이러한 감성지능은 간호
사의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전문직 직무와 관련 
있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[6]. 셀프리더십은 스스로가 자
신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기 
지시와 동기를 강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조절하여 역량과 
기술을 행사하는 과정이다[7]. 선행 연구에서 셀프리더십
이 뛰어난 간호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직무 
소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[8,9].

위와 같이 감성지능과 셀프리더십은 각각 전문직 삶의 
질 하위요인과는 관련성이 확인 되었으나 간호사의 전문

직 삶의 질을 모두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. 이에 간
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을 확인하고, 감성지능, 셀프리더
십과 전문직 삶의 질 하위요인인 공감만족, 소진, 이차 외
상성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전문직 삶의 질 
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
본 연구를 시도하였다. 

1.2 연구의 목적
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 향상을 위

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, 구체적인 목적은 다
음과 같다.

∙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.
∙ 간호사의 감성지능, 셀프리더십, 전문직 삶의 질을 

파악한다.
∙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삶의 질 차이

를 파악한다.
∙ 간호사의 감성지능, 셀프리더십과 전문직 삶의 질과

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. 

2. 연구방법

2.1 연구 설계 
본 연구는 간호사의 감성지능, 셀프리더십, 전문직 삶

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,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
서술적 조사연구이다.

2.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
본 연구 수행 전 연구계획서와 설문지에 대한 C 대학

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(승인번호: CH-201804-09)의 
승인을 받은 후,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부
산, 울산, 경남 지역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먼저 간호부의 
승인을 구한 후 설문에 참여하기로 동의서를 작성한 200
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응답 
후 회수 봉투를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여 동의서와 설문
내용을 따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. 표본수는 
G Power 3.1.9 통계적 검정력 분석을 이용하여 산출하
였으며, 분산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.05, 검정력 .85, 중간 
효과크기 .25로 산출한 표본수는 178부였으나 응답률을 
고려하여 200부를 배부하였다. 회수된 설문지 중 미흡하
게 응답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한 197부를 연구의 분석 자
료로 이용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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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3 연구도구
2.3.1 감성지능
감성지능이란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자신과 타인의 감

성을 이해하고, 조절하고, 알고 있는 감성을 효율적으로 
활용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 연구에서는 Wong와 
Law[10]가 개발한 감성지능 척도인 WLEIS(Wong and 
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)를 사용하였다. 총 
16문항으로 “전혀 동의하지 않는다” 1점에서 “전적으로 
동의 한다” 7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
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. 도구개발 당시 Cronbach's ɑ
값은 .89이었고, 본 연구에서의 Cronbach's ɑ값은 .88
이었다. 

2.3.2 셀프리더십
셀프리더십은 스스로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

켜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기 지시와 동기를 강화시키고 
자기 자신을 조절하여 역량과 기술을 행사하는 과정으로, 
본 연구에서는 Manz[11]가 개발하고, Kim[12]이 수정 
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. 총 18문항으로 “전혀 그렇지 
않다” 1점에서 “정말 그런 편이다” 5점의 Likert 척도로 
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. 도구 개
발당시 Cronbach's ɑ값은 .87이었고, 본 연구에서 
Cronbach's ɑ값은 .90이었다. 

2.3.3 전문직 삶의 질 
전문직 삶의 질은 남을 돕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 종

사자들이 느끼는 삶의 질로 본 연구에서는 Figley[13]가 
개발하고, Stamm[4]이 수정 보완한 전문직 삶의 질
(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, ProQOL version5) 
도구를 Bae와 Lee[5]가 번역한 한국어 버전을 사용하였
다. 도구는 공감만족(Compassion satisfaction) 10문
항, 소진(Burnout) 10문항,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
(Secondary traumatic stress) 10문항, 총 30문항으로 
구성되었다.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, 소진의 5
문항은 역환산하였다. 전문직 삶의 질은 세 가지의 하위 
개념의 총점을 사용하지 않고, 세 가지 개념을 각각 독립
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. 문항의 총점을 구하여 
표준화로 환산하여 25%미만은 하위집단, 25-75%미만
을 중위집단, 75%이상은 상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
[14-16]. 전문직 삶의 질 도구 개발당시 Cronbach's ɑ
값은 공감만족 .88, 소진 .75,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.81
이었으며, 본 연구에서의 Cronbach's ɑ값은 공감만족 

.92, 소진 .83,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.76이었다. 

2.4 자료 분석 방법
수집된 자료는 SPSS/WIN 23.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

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.
∙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, 평균과 표

준편차를 산출하였다.
∙ 대상자의 감성지능, 셀프리더십, 전문직 삶의 질은 

평균과 표준편차, 전문직 삶의 질 하위 요인인 공감
만족, 소진,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평균, 표준편
차, 표준화 점수를 산출하였다.

∙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삶의 질 차이
를 분석하기 위하여 Independent t-test, 
One-Way ANOVA로 분석하였고, 사후검증은 
Scheffĕ test를 이용하였다.

∙ 대상자의 감성지능, 셀프리더십과 전문직 삶의 질의 
하위 요인인 공감만족, 소진,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의 
상관관계는 Pearson's correlation coefficient로 
분석하였다. 

3. 연구결과

3.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
본 연구 대상자는 총 197명이었으며, 평균 연령은 

29.2±5.7세였고, 26세 이상 30세 이하 군이 76명으로
(38.6%) 많았다. 결혼 상태는 미혼 군이 133명(67.5%)이
었으며, 학력은 대학 졸업 군이 104명(52.8%)으로 많았
다. 병원형태는 종합병원 군이 150명(76.1%)이었으며, 
근무부서는 특수부서 군이 86명(43.7%)으로 많았다. 임
상 총경력은 평균6.4±5.5 이었으며, 1년에서 5년까지 
군이 85명(43.1%)으로 많았으며, 직무에 대한 느낌은 
‘그저 그렇다’ 라고 느끼는 군이 105명(53.3%)이었으며, 
이직경험 유무는 없는 군이 127명(64.5%)으로 나타났다
(table1). 

3.2 감성지능, 셀프리더십, 전문직 삶의 질 정도
대상자의 감성지능 평균은 4.68(±0.84)/7점, 중간정

도로 나타났으며, 셀프리더십은 3.35(±0.49)/5점, 중간
정도로 나타났다. 삶의 질 하위요인 중 공감만족은 
3.12(±0.66)/5점, 소진은 2.86(±0.56)/5점, 이차 외상
성 스트레스는 2.98(±0.53)/5점으로 모두 중간 정도로 



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8호, 2019

534

Categories n(%)

Age(years)

≤ 25 62(31.5)
26-30 76(38.6)
31-40 51(25.9)
41≤ 8(4.1)

Marital status Unmarried 133(67.5)
Married 64(32.5)

Education level
College 84(43.1)

University 104(52.8)
 Master`s Degree ≤ 8(4.1)

Hospital Type University Hosp 47(23.9)
General Hosp 150(76.1)

Department
General ward 64(32.5)
Special Part 86(43.7)

OPD & Others 47(23.8)

Total clinical 
career
(years)

≤1 20(10.2)
1-5 85(43.1)
6-10 57(28.9)
11 ≤ 35(17.8)

Feeling of work
Bad 45(22.8)

So-so 105(53.3)
Good 47(23.9)

Turnover 
experience

No 127(64.5)
Yes 70(35.5)

Table1.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 (N=197)

Variable n(%) M±SD
M±SD/item Total

Emotional intelligence 74.88±13.51
4.68±0.84

Self-leadership 60.30±8.81
3.35±0.49

Professional quality of 
life 

Compassion satisfaction
High 59(29.9)

31.16±6.58
3.12±0.66

89.51±8.21
(2.98±0.27)

Average 92(46.7)
Low 46(23.7)

Burnout
High 66(33.5)

28.58±5.61
2.86±0.56Average 86(43.7)

Low 45(22.8)

Secondary trauma stress
High 57(28.9)

29.76±5.27
2.98±0.53Average 104(52.8)

Low 36(18.3)

Table 2. Emotional intelligence, Self-leadership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of Subjects          (N=197)

나타났다. 그 중 공감만족이 높은 집단(상위 75%이상)은 
59명으로 29.9%인 반면, 소진이 중등도 이상(25-75%미
만)인 집단은 152명으로, 77.2%였고, 이차 외상성 스트
레스가 중등도 이상인 집단은 161명으로 81.7%를 나타
냈다. 또한 전문직 삶의 질이 가장 높은 집단(공감만족 
높고, 소진 중등이하,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중등이하)은 
39명(19.8%)이였으며, 전문직 삶의 질이 가장 낮은 집단
(공감만족 낮고, 소진중등이상,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중
등이상)은 12명(6%)으로 나타났다(table2).

3.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
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만족은 연령에 따라 

25세 이하 군과 26-30세군, 및 31-40세보다 41세 이상 
군이 높게 나타났다(F=4.15, p=.007). 결혼 상태에 따른 
공감만족은 미혼군보다 기혼군이 높게 나타났으며
(t=-3.31, p=.001), 학력에 따른 공감만족은 전문대 졸업
군과 대학졸업군보다 대학원 이상 졸업군에서 높게 나타
났다(F=3.35, p=.037). 병원형태에 따른 공감만족은 대
학병원군보다 종합 병원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
(t=-2.41, p=.017), 임상 총경력에 따른 공감만족은 유의
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 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없었
다(F=2.79, p=.042). 직무에 대한 느낌에 따른 공감만족
은 ‘나쁘다’고 느끼는 군보다‘ 그저 그렇다’고 느끼는 군이 
‘그저 그렇다’고 느끼는 군보다 ‘좋다’고 느끼는 군에서 높
게 나타났다(F=52.64, p<.001). 

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은 연령에 따라 41
세 이상군 보다 25세 이하군과 26세에서 30세군이 높게 
나타났다(F=6.62, p=.001). 결혼 상태에 따른 소진은 미
혼군이 기혼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((t=5.12, p<.001), 
교육정도에 따른 소진은 석사 이상군 보다 전문학사군과 
학사군에서 높게 나타났다(F=6.61, p=.002). 병원형태에 
따른 소진은 종합병원군보다 대학병원군에서 유의하게 
높게 나타났으며(F=3.16, p=.002), 근무부서에 따른 소
진은 외래군과 기타부서군 보다 병동군과 특수파트군에
서 높게 나타났다(F=8.10, p<.001). 임상경력에 따른 소
진은 11년차 이상군보다 1년차 이하군과 6년에서 10년
차 군이 1년차 이하 군과 6년에서 10년차 군보다 1년차
에서 5년차 군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(F=5.39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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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tegories Compassion satisfaction Burnout Secondary trauma stress
M±SD t/F(p)† M±SD t/F(p)† M±SD t/F(p)†

Age(years)

≤25a 30.65±5.54
4.15(.007)
 a,b,c<d

29.70±5.09
6.62(.001)

d<a,b

29.68±4.93

0.11(.876)26-30b 30.38±5.25 29.37±4.46 29.95±4.47
31-40c 31.80±8.72 26.98±6.96 29.73±6.73
41≤d 31.62±6.58 22.63±4.41 28.88±5.08

Marital status Unmarried 30.11±5.95 -3.31(.001) 29.92±5.03 5.14(<.001) 30.26±5.04 1.91(.057)Married 33.34±7.31 25.80±5.77 28.73±5.61

Education 
level

Collegea 30.65±7.86
3.35(.037)

a,b<c

28.71±6.08
6.60(.002)

c<a,b

29.80±4.99
3.38(.036)

c<a,b
Universityb 31.14±5.35 29.01±4.98 30.09±5.41
 Master`s 
Degree≤c 36.88±2.90 21.75±4.23 25.13±4.73

Hosp Type University Hosp 29.17±6.00 -2.41(.017) 30.81±5.50 3.16(.002) 30.72±4.92 1.44(.152)General Hosp 31.79±6.65 27.89±5.48 29.46±5.35

Department
General warda 31.78±4.51

0.82(.444)
28.55±4.05

8.10(<.001)
c<a,b

29.95±3.93
1.771(.173)Special Partb 30.49±5.78 30.00±4.90 30.29±4.75

OPD & Othersc 31.16±6.58 26.04±7.56 28.53±7.29

Total clinical 
career
(years)

≤1a 32.20±3.99

2.79(.042)

27.70±5.50
5.39(.001)
d<a,c<b

29.35±4.96

0.13(.941)1-5b 30.53±5.69 29.96±4.81 30.01±4.80
6-10c 30.14±7.03 28.63±5.18 29.68±5.57
 11≤d 33.78±8.30 25.66±7.03 29.51±6.16

Feeling of 
work

bada 25.24±7.15
52.64(<.001)

a<b<c

33.58±4.13
65.29(<.001)

c<b<a

32.04±6.69
9.64(<.001)

c<a,bso-sob 31.25±4.31 28.85±4.13 29.83±4.06
goodc 36.64±5.35 23.21±5.04 27.43±5.25

Turnover 
experience

None 31.23±6.38 0.19(.850) 29.22±5.26 2.08(.040) 30.13±4.92 1.31(.191)Yes 31.04±6.97 27.43±6.08 29.10±5.82
 † Scheffé

Table 3. Assessment of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by General Characteristic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N=197)

Professional quality of life
Compassion 
satisfaction Burnout Secondary 

trauma stress
Emotional 

intelligence

Professional quality 
of life

Burnout 1
Secondary trauma stress 1

Emotional intelligence .41(<.001) -.48(<.001) .02(.756) 1
 Self-leadership .61(<.001) -.50(<.001) -.01(.853) .66(<.001)

Table 4.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Emotional intelligence, Self-leadership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.
(N=197)

p=.001). 직무에 대한 느낌에 따른 소진은 ‘좋다’군 보다 
‘그저 그렇다’군이 ‘그저 그렇다’ 군보다 ‘나쁘다’군이 높
게 나타났다(F=65.29, p<.001). 이직경험유무에 따른 소
진은 이직경험이 없는 군이 있는 군보다 높게 나타났
다.(t=2.08, p=.040).

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
교육정도에 따라 석사군보다 전문학사군과 학사군에서 
높게 나타났으며(F=3.38, p=.036), 직무에 대한 느낌에 
따라 ‘좋다’군보다 ‘그저 그렇다’군과 ‘나쁘다’군에서 높게 
나타났다(F=9.64, p<.001)(table3).

3.4 대상자의 감성지능, 셀프리더십, 전문직 삶의 질
과의 관계 

대상자의 전문직 삶의 질과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에
서 공감만족은 감성지능(r=.41, p<.001) 및 셀프리더십
과 양의 상관관계(r=.61, p<.001)에, 소진은 감성지능
(r=-.48, p<.001) 및 셀프리더십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
계에 있었다(r=-.50, p<.001).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 
감성지능 및 셀프리더십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, 
감성지능과 셀프리더십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
다(r=.66, p<.001)(table4). 

4. 논의

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감성지능, 셀프리더십과 전문직 
삶의 질과의 관계를 확인하고, 전문직 삶의 질 향상을 통



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8호, 2019

536

해 간호사의 이직을 감소시키고,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
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.

간호사들의 전문직 삶의 질과 관련변수들을 고찰하면 
첫째, 본 연구결과 간호사의 감성지능은  4.68/7점으로 
중간정도를 보였으며 이는 동일지역 간호사를 대상으로 
한 연구 4.64/7점[17], 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
4.88/7점[18],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3.41/5점[2]과 
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어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중간 정도
의 감성지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. 그러나 감성지
능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, 감정을 
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개념으로 볼 때 대상자의 정서적 
간호와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감성지능
을 좀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및 적용이 필
요하리라 생각된다. 본 연구 간호사들의 셀프리더십은 
3.35/5점으로 중간정도로 나타났다. 이는 일반간호사를 
대상으로 한 연구 3.31/5점[8]과 유사하였으며, 수술실 
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3.60/5점[18], 종합병원 간
호사를 대상으로 한 3.61/5점[19]보다는 낮은 결과를 나
타내어 간호사들의 셀프리더십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
였다. 따라서 반복 연구를 통하여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을 
확인하고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. 

본 연구 간호사들의 전문직 삶의 질은 긍정적 요인인 
공감만족은 3.12/5점으로 중간정도, 부정적 요인인 소진
은 2.86/5점,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2.98/5점으로 모
두 중간정도를 나타냈다. 그러나 공감만족이 높은 집단은 
29.9%인 반면, 소진이 중등도 이상인 집단은 77.2%, 이
차 외상성 스트레스가 중등도 이상인 집단은 81.7%를 나
타냈다. 또한 전문직 삶의 질이 가장 높은 집단(공감만족 
높고, 소진 중등이하,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중등이하)은 
19.8%이였으며, 가장 낮은 집단(공감만족 낮고, 소진중
등이상,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중등이상)은 6%로 나타났
다. 이러한 결과는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[5]에
서 공감만족이 높은 집단 4.7%, 소진 중등도 이상인 집
단 81.6%,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중등도 이상인 집단이 
75.9%로 공감만족은 낮고, 소진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
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. 서울 
소재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결과[9]는 공감만족 
3.32/5점, 소진 2.96/5점,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2.48/5
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. 또한 
지방의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[19] 결과 공
감만족 3.49/5점, 소진 2.62/5점,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
2.62/5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. 
Hooper의 연구에 따르면 응급실간호사와 종양간호사, 

중환자실간호사, 및 인공신장실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
은 동일하였다[15]. 따라서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하여 전
문직 삶의 질 차이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
을 것으로 생각한다. 

둘째,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삶의 질은 본 연구 
결과, 공감만족은 연령, 결혼상태, 교육정도, 병원형태, 
경력, 직무에 대한 느낌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, 
이런 결과는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[9]에서 연
령, 교육정도, 결혼상태,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
결과와 동일하였으며, 응급실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
[16]에서 연령, 임상경력, 직위, 부서적성여부에 따라 유
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. 요양병원 
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[19]에서 연령, 결혼상태, 직
위, 경력, 교대근무유무, 월수입, 직무에 대한 느낌, 건강
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도 비슷한 결과
를 나타냈다. 소진은 본 연구에서 연령, 결혼상태, 교육정
도, 병원형태, 근무부서, 경력, 직무에 대한 느낌, 이직경
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. 이는 병원 간호사를 대
상으로 한 연구[9]에서 연령, 교육정도, 결혼상태, 임상경
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, 요
양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[19]에서 월수입, 직무
에 대한 느낌, 건강상태에 따라 소진이 차이를 보였던 결
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,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
한 연구[16]에서 연령, 결혼상태, 경력, 직위, 부서적성여
부, 부서이동희망에 따라 소진에 차이를 보인 결과와 유
사한 결과를 나타냈다. 또한 본 연구에서 이차 외상성 스
트레스는 교육정도, 직무에 대한 느낌에 따라 다르게 나
탔으며, 이는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[9]연구에서 결혼
상태, 병동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, 요양병원간호사
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[19]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
가 없었고, 응급실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[20]에서 응
급실 경력에 따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
가 있었다.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간호사의 전문직 
삶의 질의 긍정요인인 공감만족은 연령이 증가하고, 기혼
자가,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, 경력이 증가 할수록, 직무에 
대한 느낌이 좋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상에서 
오랫동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주고, 조직차원
에서 직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
련하여 전문직 삶의 질을 높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
다. 또한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큰 
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, 소진은 요양병원 간호사보다 일
반간호사와 응급실간호사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
보였으며, 일반간호사와, 응급실 대상 간호사들 중에서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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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차에서 5년차 사이 그룹과 미혼그룹, 대학병원과 특수
부서 그룹에서 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무환경 및 
노동의 강도에 따라 소진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환
경개선과 노동의 재분배를 통하여 간호사들의 소진을 줄
여주는 조직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
사료된다.

셋째, 전문직 삶의 질과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
보면 공감만족과 감성지능, 셀프리더십은 유의한 양의 상
관관계에 있었으며, 소진과 감성지능, 셀프리더십은 유의
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다. 또한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
는 감성지능, 셀프리더십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
났다. 또한 감성지능과 셀프리더십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
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러한 결과는 병원 간호사
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[9] 소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
수는 공감만족 이었던 연구와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소진
이 감소한다는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[14][6]. 
또한 셀프리더십과 소진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
던 연구결과와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[9]. 또한 중환
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문직 삶의 질은 
간호사의 돌봄 능력과도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어 공감만
족과 소진 및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를 강화
하여 전문직 삶의 질이 향상될 때 간호사의 돌봄 능력이 
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[21]. 이렇듯 전문직 삶의 질의 
하위요인인 공감만족, 소진은 감성지능 및 셀프리더십과 
의미 있는 관계변수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감성지능을 향
상 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, 소진을 감소
시켜 줄 뿐 아니라, 간호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설
정하고, 리드해 갈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조성하여주고 
자신의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
는  조직 문화 형성에 조직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간호
사들의 전문직 삶의 질을 향상 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.

5. 결론 및 제언

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, 셀프리더십, 
전문직 삶의 질을 파악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
하였으며,  총 197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
한 결과 대상자의 19.8%만이 전문직 삶의 질이 높은 집
단으로 나타났다. 이러한 전문직 삶의 질은 긍정적 요인
인 공감만족이 감성지능 및 셀프리더십과 유의한 양의 
상관관계에 있었으며 부정적 요인 중 소진과 음의 상관
관계에 있었고,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는 상관관계가 없

는 것으로 나타났다.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사들의 
전문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성지능과 셀프리더
십을 높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
효과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. 또한 본 연구의 경우 상관관
계만을 분석하였으므로 전문직 삶의 질 하위요인과 독립
변수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 할 수 있는 구조
모형 등의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, 

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산, 울산, 경남 일부 지역 병
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신
중을 기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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